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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 중 검정색 펜을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논제 Ⅰ>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데카르트는 그의 저서인 『사색(Meditations)』에서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실체 이원론(substance dualism)을

제안하였다. 그는 실체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 하나는 물질인데 공간적 연장(spatial

extension)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즉, 물리적 공간에서 어떤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한편, 다른 하나는 정신인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유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정신과 물질은 서로 존재론적으로 독립적인 실체로 이해되고,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의 견해는 실체 이원론의 한 전형으로 여겨진다. 데카르트는 물질에 대하여 기계론적인 입장을 취하

면서 인간의 신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라고 생각하였다. 또 다른 실체인 정신과 상호

작용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정론적으로 움직이는 기계라는 것이다. 한편 정신은 공간적 외연을 갖지 않고 그들

의 운동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도 지배되지 않는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견해에서 인간은 사고, 의지, 느낌과 같은 심

적 속성을 갖는 비물질적인 정신과 크기, 위치, 모양, 질량, 운동과 같은 물리적 속성을 갖는 물질적인 신체의 결합

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정신과 신체는 서로 모두 이질적인 성격을 갖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데카르트는 강조한다. 나의 믿음, 욕구, 감정과 같은 정신상태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하여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부정하기엔 힘들기에,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데카르트는 정신은 신체라는 기계에 작동하는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The identity theory of mind holds that states and processes of the mind are identical to states and processes

of the brain. Consider an experience of pain, or of seeing something, or of having a mental image. The identity

theory of mind is to the effect that these experiences just are brain processes, not merely correlated with brain

processes. The kind of identity involved in 'Sensations are brain processes' is analogous to that involved in

'Lightning is an electric discharge' or 'Water is H₂O'. One objection raised against the identity theory of mind

is that 'sensation' does not mean the same as 'brain process'. But we can point out that 'lightning' does not

mean the same as 'motion of electric charges' and 'water' does not mean the same thing as 'H₂O'. We find

out whether a thing is a lightning in a different way from the way in which we find out that it is an electric

discharge. We find out whether it is lightning by looking and that it is a motion of electric charges by theory

and experiment. This does not prevent the perceived lightning being nothing other than an electric discharge.

Some put the matter more in terms of the distinction between meaning and reference. 'Sensation' and 'brain

process' may differ in meaning and yet have the same reference. 'Very bright planet seen in the morning' and

'very bright planet seen in the evening' have different meanings: the means we use to find out whether

something is a very bright planet seen in the morning differs from the one we use to find out whether

something is a very bright planet seen in the evening. But both refer to the same entity, Venus. The same

goes for 'Sensation' and 'brain process'.

< 뒷면에 계속 >



[다]

경희라는 천재 신경생리학자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흑백의 색깔만이 있는 방에 갇혀있다. 그녀는 하지만 흑백의

책들과 흑백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하여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한 뇌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모든 물리적 사실을 완벽하게 학습하였다 –

여기서 ‘물리적’이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신경과학 등의 모든 사실을 포함하고 또한 그런

사실로부터 따라 나오는 모든 인과적 혹은 관계적 사실들도 포함한다. 가령, 그녀는 두뇌 스캐너(brain scanner)를 사

용하여 특정한 파장을 빛을 보게 되면 자신의 두뇌에서 어떤 물리 화학적 반응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물리적

지식을 갖게 되었다. 이제 경희가 30살이 되는 날 흑백의 방에서 풀려났다고 가정해 보자. 그녀가 흑백의 방에서 나와

처음 빨간색을 볼 때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 ‘이것이 바로 빨간색이구나!’라고 경탄할 것이

다. 그렇게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은 일견 경희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

인다. 즉 경희는 그 경험을 통하여 빨간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처럼 그녀가 흑백의 방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한다는 것은 이는 그녀가 흑백의 방에서 흑백의 책과 텔레비

전으로 학습하였던 전체 물리 지식의 체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통증의 영문 표기인 'Pain’이란 어원을 보면 라틴어로 ‘Poena’로 처벌(punishment)의 의미이다. 고대 사람들은 통증

을 악령(evil spirit)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오는 것으로 간주해서 통증에 대한 치료는 기도나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고

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까지만 해도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의 개념이 없었고, 심장이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의 감각과 직접 연관되어 통증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 뇌가 감각의 중심이란 생각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아

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만연해 있었다. 17세기에 이르러서야 데카르트(1596∼1650)에 의하여 고대 갈레노스(Galen) 물

리학을 이어받아 뇌는 감각과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고, 많은 수의 가는 실 같은 것이 모여 신경을 만들며 이것의

한쪽은 피부나 다른 조직에 있고 다른 한 끝은 뇌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긴 줄 끝에 매달린 종이 울리는

것처럼 말초에 가해지는 자극은 강한 속도의 물질의 움직임을 일으키고, 이러한 움직임이 뇌와 연결된 줄을 흔들어서

감각 자극이 뇌까지 전달된다고 생각했다. 감각이 신경계에 의하여 뇌까지 전달된다는 생각은 18세기까지는 심장이 감

각의 중심이란 생각과 대립되면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19세기 초에는 벨(Bell)과 마장디(Magendie)에 의하여 척

수신경의 후근은 감각을, 전근은 운동을 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20세기 들어 신경계는 각각의 감각 및 운동 등

을 전달하는 체계를 특별히 가지고 있으며, 통증을 주관하는 중심기관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 감각

섬유들 중에서 굵은 섬유(Aβ)는 촉각을 가는 섬유(Aδ, C)는 통증을 전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통증을 전달하는 구

심성 섬유는 척수에서는 전외측에 존재하는 척수시상로(spinothalamic tract)에 의하여 뇌까지 전달된다는 사실들이 밝

혀졌다.

<논제Ⅰ-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하시오.(301자 이상 - 400자 이하 : 20점)

<논제Ⅰ-2>

제시문 [다]와 [라]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의 입장에 대해 수험생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701자 이상

- 800자 이하 : 30점)

< 끝 >


